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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layers’ nonverbal behavior during a game may be expressed through self-
regulatory and intentional processes, where nonverbal cues are strategically used to 
achieve specific outcomes. This study aimed to observe and explore the strategic and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s utilized by table tennis players. METHODS The study 
utilized a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d involved purposeful sampling of ten 
adult table tennis players. Semi-structure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technique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layers’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s are 
influenced by their confidence levels, physical condition, and perceptions of others’ 
nonverbal cues. Throughout this process, players underwent various emotional 
experiences, worked to maintain a positive mental state, and experienced changes 
in both their behaviors and psychological states, which impacted the flow of the 
game. CONCLUSIONS This study’s result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role 
of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s utilized by athletes during competitions. This 
suggests that understanding and incorporating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 
should be a key consideration in sports psychology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서론서론

비언어적 행동은 감정에 기반을 둔 행동적 반응으로 사람들은 주로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
고 느끼게 된다(Baesler & Burgoon, 1987; Mehrabian, 2017). 선
행연구(Burgoon et al., 1990; Mullen et al., 1986)를 통해 사람들
은 언어적 메시지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
이며,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비
언어적 행동을 더 신뢰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외
에도 비언어적 행동은 여러 학자의 견해에 따라 감정 정보만을 전
달하는 매체가 아닌 사회적 동기를 전달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Furley & Schweizer, 2020; Parkinson, 2005). 다시 말해, 비언어
적 행동은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관
한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 전달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선수의 어깨가 축 처져있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피한다면, 이는 
그 선수의 자신감이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은 상대방이 그 선수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비언어적 행동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Furley & Schweizer, 2020).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내부 상태를 그대로 전달하기보
단, 왜곡된 표현의 비언어적 행동을 택하기도 한다. 특히 스포츠 맥
락에서 운동선수들은 거짓된 신체 움직임이나 표정과 같은 특정한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Furley & Schweizer, 2020). 경기 중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은 때때로 더 자기조절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서 표현될 수 있으며(Moesch et al., 2015), 이 경우, 비언어적 행동
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경기 중 
선수는 상대를 위협하거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
적으로 더 큰 제스처나 자신 있는 표정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보단, 정신적으로 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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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나 뛰어난 기술 능력과 같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
력할 수 있다(Prapavessis et al., 2004). 

관련하여 Jeon(2017)의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척을 하는 행동’을 
통해 심리전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선수들은 경쟁 상대 앞에
서 의도적으로 자신 있는 척, 밝은 척, 긴장되지 않은 척을 하여 상대
의 불안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인 비
언어적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는 또한, 경기 중 상대를 자극하는 전
략으로 활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언어적 행동은 
경기 중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그 중요성이 대두될 필
요가 있다. 

비록 최근의 몇몇 연구들이 비언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경기 결과를 해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언어적 행동의 원인 및 양상을 검증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Ronglan(2007)의 연
구에서는 핸드볼 선수들이 득점 후에 보이는 긍정적인 비언어적 행
동이 상대 팀의 패배감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Furley & Schweizer(2014a)의 연구는 특정 선수가 경기에서 우세
한 상황에 있는지를 비언어적 행동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Fritsch et al., 2023; 
Fritsch et al., 2022)은 배구와 테니스와 같은 종목을 대상으로 특
정 포인트 상황에서 랠리(rally) 하는 장면을 발췌하여 피험자들에게 
보여주고,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만으로 어떤 팀이 득점했는지 혹
은 실점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비의도적으로 나타
나는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
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비언어적 행동을 하게 되는 맥락과 그 이유
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스포츠 현
장의 실무자, 코치,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언어적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기 중 선수들이 비언어적 행
동을 활용하는 이유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한 인지적 요
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은 경기 중 대
인관계적 상호작용이 많고, 상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보
고 경쟁하는 탁구 경기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탁구는 상대성이 강한 종목으로 일관성 있는 기량 발휘가 어려워 
상대에 따라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이 가볍고 빨라서 정
교한 플레이가 요구되며, 경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경기 중 선수가 방심하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4점~ 6점 정
도는 쉽게 잃을 수 있다(J. E. Won et al., 2021). 이러한 이유로 탁
구 경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역시 중요
한 역할을 한다(Oh & Lee, 2009). 선행연구(Oh & Lee, 2009; J. 
Won et al., 2021)를 살펴보면, 선수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과장된 비언어적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Oh & Lee(2009)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경기 중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표정을 관리하고, 상대를 심리적으
로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눈싸움을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또한, Kim(2021)이 라켓 종목(배드민턴, 탁구, 테니
스)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자신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서는 경기 중 선수들이 상대의 자신감 있는 제스처에 의해 위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특

정 비언어적 행동이 선수들의 불안 및 정서 상태(Oh & Lee, 2009; 
Won et al., 2021), 그리고 스포츠자신감(Kim, 2021)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탁구 종목의 특성상 비언어적 행동
이 경기 중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경기 중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은 자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선수들이 
비언어적 행동을 인식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며, 동일한 행동에 
대해 어떤 선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선수는 그렇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언어적 행동은 수치화하기 쉽지 않아 선행
연구에서도 대부분 실험연구나 질적연구가 진행되어 왔다(Furley & 
Schweizer, 2014b; Furley et al., 2012,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두 가
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비언어적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선수들이 경기 상황에서 의도
적으로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는 이유와 그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둘째, 본 연구는 비언어적 행동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언어적 행동의 다양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
접한 경기 환경은 선수들이 서로의 표정, 제스처 등 미세한 비언어
적 신호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게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탁구 경기 중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비언어적 
행동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밝
히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심리적 준비와 경기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언어적 행동과 경기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연구방법

방법론

지식은 실재에 대한 개별적이고 상징적인 구성이며, 객관적이지 않
으므로 행위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검증하는 것뿐
만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여 이론을 생성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전제로 한 실증주의적 근거이론 방법(Strauss & Corbin, 1998)을 
활용하여 탁구 경기 중 선수들이 경험하는 비언어적 행동 과정을 탐
색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인간은 상징을 해석하는 사람으
로서 외부 세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의 기호와 상징 
속 의미를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간
의 핵심적인 능력을 강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즉, 경기 중 선수들이 
상대방과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는 비언어적 행동 경험과 관련된 현
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된 이론은 현상에 대하여 유
용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탁구 경기 중 선수들이 경험하게 되는 비언어적 행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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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Creswell & Poth, 2018). 연구목적에 맞
는 표집을 위해 선수 경력이 10년 이상 되며, 시합 경험이 많고 자기 
경험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인 탁구선수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락이 닿은 선수 중에서도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참여 의지를 보인 선수들로 선정되었으며, 10명이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를 10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터뷰 과정에서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Creswell & Poth, 2018). 인터뷰 과정에서 선수들의 답변은 유
사한 부분이 많았고, 선수 개인의 구체적인 사례는 상이할 수 있으
나 큰 틀에서의 의미는 비슷한 맥락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0명의 인터뷰 이후 추가적인 참여자 모집을 중단하였다. 탁구 전문
가의 의견을 구한 결과,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본 연구의 목적과 근거이론 방
법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10명의 연구참여자는 2023-24년도 대한탁구협회에 선수로 등
록된 대학과 실업팀 소속의 선수이며, 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수
집한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론적 포화
(theoretical saturation) 상태까지 이루어졌다(Creswell & Poth, 
2018). 인터뷰 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눈높이
에 맞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인터뷰
를 시행하였다. 또한, 비언어적 행동은 너무 광범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Furley(2023)와 Ishak(2017)의 연구를 토대로 스포츠 맥락에
서 활용되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한정 지어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조
작적 정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비언어적 행동은 얼굴 및 신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표정, 몸짓이나 손짓, 신체 움직
임, 목소리(파이팅) 크기 등)으로 정의하였다.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
동 경험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스스로 하는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인식)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인
터뷰는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 이후 시행하였다. 인터
뷰에 활용된 질문지는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과 탁구 전문가(은퇴선
수) 1인에게 검토받아 제작하였으며, 주요 인터뷰 질문 내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토
대로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
(selective coding)의 절차를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반
복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동시에 자료
를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안 지속
해서 현상과 개념 그리고 범주 간의 비교를 통해 이론적 포화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상, 개념, 범주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였고, 각각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른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방 코딩
개방 코딩은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를 구체적으로 개방하

여 해체, 비교, 검토를 토대로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탁구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 
경험에 대한 최초 범주화를 위한 초기 코딩 과정이었으며, 구체적으
로는 줄 단위 분석과 연구자 메모 활용, 범주화 작업 등을 거쳐서 진
행되었다(Ryu et al., 2018).

2. 축 코딩
축 코딩 과정에서는 개방 코딩 때 범주화되었던 범주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패러다임 틀에 맞게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Strauss & 
Corbin(1998)의 패러다임은 중심 현상에 따른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s), 행위/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로 구성된다. 먼저 인과적 조건은 특정한 현상

Table 1. ��Characteristic subjects

Age Gender Career
A 33 M 25 Professional
B 28 F 22 Professional
C 24 F 15 Professional
D 21 M 13 Professional
E 29 M 21 Professional
F 30 F 22 Professional
G 26 F 18 Professional
H 21 F 14 Professional
I 21 M 11 University
J 25 M 18 University

Table 2. ��Content of interview questions

Contents

1 Do you have any experience with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 during a game?

2 Have you ever recognized another’s nonverbal behavior 
during a game?

3 Are there any nonverbal behaviors that helped your 
performance?

4 What is the reason for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

5 Are there situations where you must do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

6 What are some emotions and thoughts you felt through 
nonverbal behavior?

7 Do you have any psychological strategies regarding 
nonverbal behavior?

8 Do you think intentional nonverbal behavior is necessary 
during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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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에 원인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한
다.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의 배경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을 
말하며, 중재적 조건은 중심 현상을 지속하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조
건을 말한다. 행위/상호작용은 중심 현상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다루
거나 조절하거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행위/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전략적 반응이나 조절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
났는지에 관한 결과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토대로 범주 간의 관계를 연결하였다.

3. 선택 코딩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 코딩과 축 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

들을 토대로 이론을 통합하고 정교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였고, 범주들의 개념화와 추상화
를 위해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앞선 절차
를 통해 나타난 결과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 이론적 모형을 만
들어 제시하였다.

4. 타당도(credibility)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녹취한 면담내용을 전

사하여 그대로 참여자들에게 보여준 뒤 확인받는 방법(member 
check)을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 스포츠심리학 박사과정 1인, 탁구전문가(지도자) 1인에게 동료 
보고(peer debriefing)를 통해 자료에 대한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연구결과연구결과

개방 코딩 결과
 

본 연구에서는 탁구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 경험을 탐색
하기 위해 10명의 선수와 인터뷰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방 코딩 과정을 거쳐 초기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124개의 개념

과 25개의 하위범주, 12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축 코딩 결과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를 토대로 축 코딩을 진행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 형성된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Figure 1>과 같이 표
현하였다.

1. 중심 현상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은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선
수들은 경기 중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행동’, ‘자신의 긍정적 심리
상태를 위한 행동’, ‘긍정적인 경기 흐름을 위한 행동’, ‘괜찮은 척을 
위한 행동’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선수 D는 경기 중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서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파이팅을 
크게 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서브를 넣으려고 하다가 자세를 고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척을 하는 등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비언
어적 행동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되게 중요한 순간에 상대한테 ‘나는 뭔가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행동들 서브를 넣으려고 자세를 잡았다가 갑자기 다시 
일어날 때 있잖아요. 뭔가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면서 표정
도 약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대는 이러한 행동 때문
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바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수 D)

선수 C는 자신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위해서 비언어적 행동을 활
용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처럼 잘하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인다든
지 긴장이 많이 될 때 파이팅을 더 크게 외치거나 많이 뛰는 등의 전
략을 활용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위해 노력하였다. 

좀 안 풀릴 때 긍정적으로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고개 끄덕이는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선수 C)

Fig. 1. �Paradigm

J. Won and S.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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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은 경기 중 자신의 긍정적인 흐름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비
언어적 행동을 활용하였다. 선수 B는 상대방 속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들고 테이블에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버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선수 H는 일부러 시합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
거나 상대 눈을 마주치면서 파이팅을 더 크게 외치는 것과 같은 행동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고, 선수들은 이러한 이유
로 비언어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좀 이렇게 손을 들고 테이블에서 떨어져서 잠깐 이렇게(호흡하는 시늉) 
숨 고르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은 상대방의 타이
밍을 뺏는 그것도 있죠. (선수 B)

한 포인트 끝나면 일부러 더 빠르게 들어가서 상대가 생각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 그럴 때는 눈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상대 눈 마주치고 나는 
당당하다. 약간 너 쉽다. 약간 이런 느낌? (선수 H)

선수들은 경기 중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실수했을 때나 상대방 
혹은 벤치의 비언어적 행동에 흔들렸을 때, 자신이 심리적으로 흔들
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을 활
용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신경 쓰고 있
었고,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은 상대의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선수들은 괜찮은 척을 하기 위해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포커페이스
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팅을 더 크게 하고, 포커페이스 유지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고, ‘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라 니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약간 이런 느낌으
로 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요동치는 걸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수 I)

2. 인과적 조건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의 인과적 조건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안정성을 위한 조절’로 나타났다. 먼저 선수들은 경기 중 상대방과
의 상호작용 때문에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하고 있었다. 먼저 상
대방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선수 F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
키기 위해서 파이팅을 일부러 더 크게 외치거나 탁구대 뒷공간을 뛰
어다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상대를 자극한다고 하였다. 선수 
C는 자신의 긴장감과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
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선수들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파이팅 엄청 크게 하고 엄청 뛰어다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당해보기도 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렇
게 하는 것 같아요. (선수 F)

약간 긴장할 때나 좀 안 되거나 하면은 사람들 표정 보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저는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여봤자 좋을 것도 

없고 내가 불안하다 안 된다가 티가 나니까 그럼 상대방도 오히려 더 이
렇게(자신 있다는 제스처)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티 안 내고 약간 속
으로 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수C)

두 번째 조건은 ‘안정성을 위한 조절’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긍정
적인 심리상태와 자신에게 유리한 경기 흐름을 위해서도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였다. 선수 G는 경기 중 적정한 각성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신의 기량을 전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오히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완전 눌러요. 너무 
좋아도 눌러야 돼. 왜냐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힘이 또 너무 많
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없어도 안 되고 진짜 적당히 해야 해요. 그리
고 사실 저는 막 폭발력을 필요로 하는 선수는 아니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을 때는 눌러요.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 파이팅 더 많이 하고 뛰고 
난리를 치죠. (선수 G)

선수 A는 경기 중 파이팅을 외치는 타이밍이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긍정적인 경기 흐름을 위해서 스코어에 
따라서 파이팅 외치는 타이밍을 다르게 한다고 하였다. 

세트 2대 1에 스코어 9대 5로 지고 있다가 9대 9로 잡힌 상태면 파이팅 
외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2대 1로 이기고 있는데 9대 5로 지고 
있다가 9대 9를 잡아요. 그러면 그때 파이팅을 외쳐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두 포인트만 이기면 끝나니까요. 근데 지고 있을 때는 이 세트를 이
겨도 5세트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다음 세트까지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선수 A)

3. 맥락적 조건
선수들이 경기 중 의도적으로 비언어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맥락적 조건은 ‘특정 상대와의 경기’, ‘특정 스코어 상황’으로 나타났
다. 먼저 상대와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비언어적 행동의 활용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수 B는 실력이 비슷한 선
수와 경기를 할 때 비언어적 행동이 중요해진다고 언급하였다. 실력 
차이가 크게 나면 기술적인 부분이 우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비언어적 행동 역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실력이 비등비등했을 때는 심리가 엄청나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
다는 거고, 실력이 압도적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관없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수 B)

또한, 선수들은 선배보다 후배랑 할 때 비언어적 행동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실력을 떠나서 후배랑 경기하게 되면 이겨야 한다
는 부담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후
배랑 할 때 특정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밑에 후배랑 할 때, 잘하는 후배랑 하면은 더 기죽이려고 파이팅을 더 크
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실력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후배랑 하면은 
일부러 더 여유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더 위축되는 것도 
있어서 전 그럴 때 많이 하고 있어요. (선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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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은 경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스코어 상황에서 비언어적 
행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점수 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확실하
게 이기기 위해 혹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기 위해 비언어
적 행동을 활용하였고, 경기 초반보단 후반 중요한 상황에서 많이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 초반부터 그러지 않고 좀 중요한 순간에 파이팅 크게 외치는 것 같아
요. (선수 C)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일단 파이팅 무조건, 그걸로 분위기를 가져와야 
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이겼을 때 그런 게 진짜 분위기 크게 좌지우지하
니까 그럴 때는 완전히 크게 파이팅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수 J)

4. 중재적 조건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자신감’, ‘컨디션’, ‘타인의 비언어적 행

동 인식’으로 나타났다. 선수 E가 이야기한 내용처럼 경기 중에는 선
수의 자신감 수준에 따라 비언어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감이 충만한 선수는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보다 비교
적 자신 있게 행동을 하게 되며,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는 비교적 위
축된 상태로 경기에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언어적 행동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게 되니까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수 E)

두 번째 조건은 컨디션 상태에 따라 비언어적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수 A의 이야기를 토대로 경기가 잘 풀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대의 행동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컨디션
이 저조하거나 경기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상대의 사소한 
행동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됐을 때는 그런 게 거의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안 됐을 
때는 그런 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집중력이 안 좋거나 
뭔가 그 정신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신경이 쓰여요. (선수 A)

세 번째 조건은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 인식’이다. 먼저 선수들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인식했을 때 심리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대의 예의 없는 행
동이나 제스처, 표정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최악의 상황에서
는 경기력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심리적으
로 조절을 잘하는 선수는 적절하게 대처하지만, 조절이 능숙하지 않
은 선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되게 많은데 이제 약간 평소에도 그냥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
잖아요. 약간 원하지 않는 대로 풀렸을 때나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참는다고 참는데 표정이 좋지 않거나 막 네트나 엣지 나왔
을 때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던가 아니면은 공에다가 그냥 작게만이라도 
그냥 화풀이하거나 약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뭔가 그런 걸 보면 저는 위
축이 되더라고요. (선수 D)

경기 중 벤치에 앉아있는 코치의 행동에 따라서도 선수들의 정
서 및 심리상태는 달라졌다. 선수 E는 벤치에서의 긍정적인 비언어
적 행동은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행동은 정
서 및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과적
으로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도 중요할 수 있지만, 선수들이 그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코치님들이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박수를 쳐준
다든지 그냥 잘하고 있다는 눈빛을 보내준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한숨 쉬고 그러면 엄청 그렇죠... (선수 E)

5. 행동/상호작용 전략 
본 연구에서의 행동/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정서적 경험’과 ‘심리적 

항상성 유지 전략’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경기 중 의도적인 비언어
적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긍정 정서 혹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였다. 먼
저 상대가 자신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으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
을 인식했을 때 긍정 정서를 경험하였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
기 위한 노력을 통해 본인의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기분이 째져요.상대가 약간 말리면 ‘됐다 됐다’생각하고 더 자신감을 얻
죠. 제 수에 상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느낌? (선수 H)

반면,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때는 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 B는 상대의 비언어적 
행동에 때문에 열받고, 짜증나고, 상대가 얄미웠던 경험이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선수 A는 상대에게 자극받은 자신이 실망스럽다고 표현
하기도 하였다.

눈빛은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해야 하죠? 굉
장히 순화시켜서 말해야 하는 데 굉장히 열이 많이 받고 짜증 나죠. 정말 
얄밉고 쟤 왜 저러냐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짜증이 나죠. (선수 B) 

그런 건 있어요. 저한테 뭔가 실망감? 뭐 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
로...(선수 A)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은 여러 중재적 조건들로 인해 특정 비언
어적 행동이 지속되거나 변화하기도 하였다. 선수 E는 상대가 자신
의 비언어적 행동에 자극받았다고 느껴질 때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
고,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여 상대를 
더 자극하고 본인의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파이팅하고 있었으면 파이팅을 더 한다든지 아
니면 파이팅을 좀 더 막 얄밉게 한다든지 상대를 말려고 많이 하죠. (선
수 E)

6. 결과 
선수들은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 이후 긍정 또는 부정 정서를 느

끼거나 항상성 유지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심리-행동
적 모멘텀 변화 인식’, ‘행동 및 심리상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선수들은 경기 흐름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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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급하였는데, 선수들의 경험들은 심리-행동적 모멘텀(psycho-
behavioral momentum; Briki, 2017)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판단
하여 심리-행동적 모멘텀으로 명명하였다. 선수 D는 자신의 비언어
적 행동으로 인해서 경기 흐름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하
였다. 득점했을 때 상대를 더 위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파이팅을 더 
크게 외치고 목을 꺾어서 과하게 파이팅을 외치는 것은 본인의 자신
감 수준을 높여주고, 본인에게 유리한 경기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미친놈처럼 약간 화이팅도 목 딱 꺾어가지고 하고 엄청 크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각성수준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을 때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기고 움직임도 더 빠르게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도 잘 되고. 그럴 때 이제 벤치나 관중석에서도 분위기가 확 
느껴지니까 같이 막 파이팅 엄청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도 더 위
축되는 걸 느꼈어요. (선수 D) 

행동 및 심리상태 변화와 관련해서 선수 C는 상대의 비언어적 행동
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 조절이 힘들어질 때 공을 성의 없게 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공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
다. 그런 경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경기력도 저하된다고 하였다.

공을 칠 때도 이렇게 성의 없게 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공을 하나하나 
아끼면서 어떻게든 더 넘기려고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 ‘괜찮아 
나는 내가 하던 것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계속 해야되는데... 짜증나요.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매너도 없으니까 근데 또 그거에 이제 제가 감정적
으로 행동하게 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어찌 됐건 그 결과로는 또 
지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어떻게 행동하든 신경 안 쓰려고 
하고 그냥 제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해요...(선수 C)

선수 A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긍정적이었던 생각들이 부정적
으로 바뀌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하였다. 선수 H는 자신이 해
야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경기에 방해가 되
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쟤 매너 없네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긍정적이었던 생각들이 나쁜 쪽으
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부러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선수 A)

뭔가 생각해야 될 걸 생각을 못하게 되고 다른 걸 생각하게 되는 약간 그
런? (선수 H)

선택 코딩  

선택 코딩 단계는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의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범주
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이론의 통합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연구의 핵심 범주와 이야기 윤곽, 시각적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
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야기 윤곽을 통한 핵심 범주 도출
탁구는 상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며, 작은 공을 빠르게 주고

받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경기의 양상이 달라지는 종목이다. 이로 인
해 경기 중 상대와의 상호작용은 피할 수 없으며,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모든 경기에서 동
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와의 경기나 중
요한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선수들은 본인과 비슷한 실력의 상대나 후배 선수와의 경기에
서 비언어적 행동을 더욱 강조하였고, 경기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을 
상대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선수의 자신감, 컨디션 상태 그리고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 인식은 선수의 비언어적 행동과 상호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
건이 되었다. 자신감 수준이 높은 선수들은 원하는 행동을 자신 있
게 펼치지만, 낮은 수준의 선수들은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행동을 보
이게 된다. 또한 좋은 컨디션과 경기 상황에서는 상대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상대의 모든 행동이 선수
의 인지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상대나 벤치에 앉
아있는 코치와 같은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은 선수의 인식에 따라 대
처 방법 혹은 정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수들은 긍정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자신의 모멘텀과 행동 그리고 심리
상태 등이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여러 심리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여 정서적 경
험을 대처하고 본인의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기 중 탁구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 경험 과
정에 관한 핵심 범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비언어적 행동 전략'
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2. 이론적 모형 도출
패러다임을 통한 분석은 범주 간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

론적 모형은 모든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
정에 주목하는 것이다(Ryu et al., 2018; 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탁구 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Figure 2).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은 비언어적 행동을 패러다임 틀
과 같이 직렬적인 패턴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상호작용
하는 구조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특정한 상대나 특정한 경기 상황에서만 그 영향력
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이 성립되면,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과 그 영향력은 중재적 조건(자신감 수준, 컨디션 상태,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 인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졌다. 선수들에 따르
면, 자신감 수준이 높고 컨디션 상태가 좋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던 본인에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러나 자신감 수준이 낮고, 컨디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타인의 행
동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사소한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전자의 선수들은 긍정 정서를 경험
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두 경
우 모두 자신의 긍정 혹은 부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긍정 정서가 다시 부정 정서 경험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며,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 경험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수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심리
적 조절을 잘하는 선수는 긍정적 모멘텀 혹은 긍정적인 행동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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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비교적 오래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선수는 부정적 
모멘텀 혹은 부정적인 행동과 심리상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맥락적 조건이라도 중재적 조건(자
신감, 컨디션, 타인 행동에 대한 인식)에 따라 비언어적 행동이 경기
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행동/상호작용 전략(정서적 경험, 심리적 항상성 유지 전략)은 선수 
개인의 조절 능력에 따라 그 결과(모멘텀 경험, 행동 및 심리상태 변
화)를 다르게 하였다. 

종합하면,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은 경기 상황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선수들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
이냐에 따라 그 활용이 달라졌고, 영향력 역시 달라졌다. 또한, 선수
들이 활용하는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과는 달리 선수들의 인지적 요소와 관계가 있었다. 

이론적 검토 및 논의이론적 검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탁구 경기 중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비언
어적 행동 경험 과정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
구 결과,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
적 행동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탁구 선
수들은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행동’, ‘자신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위한 행동’, ‘긍정적인 경기 흐름을 위한 행동’, 그리고 ‘상대에게 괜
찮은 척을 하기 위한 행동’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과 ‘안정성을 위한 
조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수들은 경기 중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심리적 안정성
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Goldschmied et al.(2010)과 Jones & Harwood(2008)의 연
구에서는 경기 중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상대의 심리를 동요시키는 
동시에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 전략들을 활용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는 탁구 선수들이 경기 중 비언어적 행동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강한 눈 맞춤이나 과장된 제스
처를 통해 상대방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
여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행동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불
안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Jeon(2017)은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상대방의 사기 저하, 
방심 유도, 흥분과 분노 유발 등의 목적으로 경기 중 심리전을 펼친
다고 보고하였으며, Furley & Schweizer(2020)에서는 비언어적 행
동이 경기 중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 탁구 선수들 역시 심리적 조절을 위해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여 자신감을 유지하고,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압
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불안감
을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심리적 항상성
을 연구한 Jeon & Yun(2014)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비언어적 행동의 영향력은 맥락적 조건에 따라 달라졌다. 중
요한 경기나 라이벌과의 경기와 같은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비언어
적 행동의 효과는 극대화되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치가 높은 상황일수록 선수들이 
더 많은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Lazarus, 1991)와도 일
치한다. 또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선수들에게 개인 최고 기록 달성과 
승리는 매우 중요한 목표로 간주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적 요구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생리적이고 비
언어적인 통합적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Brimmell et 
al., 2018; Cannon, 1915; Darwin,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의 맥락적 조건(특정 상대와의 경기, 특
정 스코어 상황)은 선수들에게 가치가 높은 중요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앞서 설명한 통합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Hill et al., 2017). 

게다가 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자신감 수준, 컨디션 
상태,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 인식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중 선수들의 자신감 수준은 특정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할 수 있으며(Lochbaum et al., 2022), 컨디션 상
태와 타인의 행동 인식 역시 경기 중 선수들의 심리적 불안정을 유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Jeon & Yun, 2014). 이러한 조건들은 선수
들의 행동에 대한 트리거(triggers)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스포츠 맥
락에서의 트리거는 내적과 외적으로 구분된다. 내적은 외부로부터
의 직접적인 관여(input)가 없는 내적인 과정(생각, 느낌, 생리적 과
정 등)을 말하며, 외적은 경기 결과나 상대의 행동과 같은 경기와 직
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환경 자극을 말한다.

이때 외적 요인과 같은 상황적 요소는 선수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지만, 정서 상태와 행동의 변화(내적 요인)는 특정 자극 자체
보다는 선수 개인이 그 자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azarus, 1991; Sève et al., 2007; Jekauc et al., 2021). 따
라서 맥락적 조건(특정 상대와의 경기, 특정 스코어 상황)과 중재적 

Fig. 2. �Theor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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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자신감, 컨디션,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 인식)이 상호작용하여, 
선수들은 개인마다 상황에 따른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이에 따
라 비언어적 행동과 정서적 경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
수들은 자신의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러 심리 기법
을 포함한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은 선수들의 심리-행동적 모멘텀과 행동 및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선수들은 상대가 자신의 비
언어적 행동에 자극받았을 때 긍정적 모멘텀을 인식하였으며, 특정
한 비언어적 행동과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은 트리거가 되어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와 같은 긍정적인 강화를 불러일으켰다(Evans 
et al., 2023; Jones & Harwood, 2008). 또한, 스포츠 상황에서의 
코치-선수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선수들의 행동 및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Jang, 2023; Kim & Choi, 
2016; Kim et al., 2020; Yoo et al., 2021)와 같이, 탁구 선수들은 
상대 혹은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정서적 경험을 하고, 
행동 및 심리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쟁은 스포츠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
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다.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
에서도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Moon & Park, 2009). 경기 중 선수들이 본인의 기
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 정서, 행동 조
절이 요구된다(Gardner & Moore, 2007; Singer, 2002). 특히 자
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불안을 관리하며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은 선수들에게 주요한 심리적 전략으로 간주된다(Anderson et al., 
2014). 더 나아가 선수들은 경쟁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의 심리를 조
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쟁 상대의 심리를 조작하여 수행을 저
하시키려는 높은 수준의 심리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Jeon, 2017). 
따라서 선수들이 경기 중 자신의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
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탁구 선수들이 자신의 심리적 항상성을 위해 비언어적 행동을 전략
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스포츠 맥락에서의 비언어적 관련 선행연구(Fritsch et 
al., 2022, 2023; Furley & Schweizer, 2014a)에서는 주로 비언어
적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비언어적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과는 다르게 선수들의 시각에서 비언어적 행동 경험 과정을 심층적
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기 중 선수들이 하게 
되는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과정
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험적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선수들이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조절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은, 경기 중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경기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상담 및 심
리기술훈련 분야에서 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중요한 고
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선수들의 불안 및 정서 조절
을 위한 심리기술훈련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탁구 경기 중 경험하게 되는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에 관
한 선수들의 인식을 탐색하여 그 현상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
도적인 비언어적 행동 경험에 관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Strauss & Corbin(1998)의 접근법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개방 코딩을 통해 총 124개의 개념, 25개의 하위범주, 12
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축 코딩을 통해 탁구 선수들의 비언어
적 행동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후 이야기 윤곽
을 통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비언어적 행동 전략’이라는 핵심 범
주가 도출되었고, 이에 따른 이론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결과
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경기 중 의도적으로 비언어적 행동
을 하게 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탐색해볼 수 있었고, 선수들은 특정 
비언어적 행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탁구 
경기 맥락에서의 비언어적 행동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따라서 광범
위한 측면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 과정에 관한 통합적 추론을 위
해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다른 종목에서의 비언어적 행동 관련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 중 선수들이 활
용하는 비언어적 행동을 하나의 전략으로 바라보고 살펴보았다. 하
지만 연구 결과는 선수 개인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조건 간의 
상호작용이 대처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
수가 소유한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여, 비언어적 행동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논
의에서 언급한 대로,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며, 심리기술훈련 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
화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유형화하는 연구가 선
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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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선수들의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 경험 과정 탐색

주요어 
엘리트 탁구선수, 비언어적 행동, 심리적 전략, 근거이론

원지은1, 권성호2

1서울대학교 박사수료
2서울대학교 교수

[목적] 경기 중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은 자기조절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비언어
적 행동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적 관점에서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비언
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성인 탁구선수 10명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인터
뷰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결과] 선수들의 의도적 비언어적 행동은 중요한 상황이나 특정 상대와의 경기에서 선수의 자신감 수준, 컨디션 상태,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조절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경기의 흐름의 변화를 포함한 행동과 심리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선수들이 경기 중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며, 스포
츠심리상담 및 심리기술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의도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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